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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온전한 헌신으로  February
 23
•레위기 2:1-2, 11-13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제사 전에 미리 곱게 빻아 준

비해야 했습니다(레 2:1). 그러므로 예배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

배’하면 공예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

다. 그 때문에 부서지지 않은 일상의 덩어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거

룩’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 어디에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곱게 빻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곡식을 곱게 빻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내 자아

와 전 존재를 완전히 부수고 해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온데간데없고 하

나님께 드려지는 분골쇄신의 헌신과 충성만 남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들이 모인 

공동체는 ‘찢기고 부어지는’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안아 

줍니다. 이물감 없이 아름답게 섞이고 어우러집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헌신이 

없는 이들의 공동체는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의만 드러내며, 서로 파괴하고 부수

는 파멸로 귀결됩니다.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레 2:11).        꿀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또한 겉에 발라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켜 본래보다 부풀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 제물, 과장되고 변질된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소제에는 소금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레 2:13).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

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은 완전히 녹아 사라지되, 이로써 무언가 계속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감칠맛이 나게 합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막 9:50). 헌신과 충성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헌신도 충성도 아닌 경우

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서 내 모습, 내 이름이 소금처럼 완전히 지워

질 때 참다운 예배, 참다운 헌신이 됩니다.

나는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입니까?

❶ 나의 예배와 헌신에서 배제해야 할 꿀과 누룩은 무엇입니까?

❷ 내 모습, 내 이름,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 사라졌습니까?


